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ㅇ 회의일시 : [1차]2019년 5월 3일(금) 14:00~15:30 / [2차]2019년 5월 9일(목) 09:30~13:30

ㅇ 회의장소 : [1차]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차]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사업목적은 보다 나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또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를 중

심으로 서류 심의에 들어갔다. 총 25명의 지원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

고,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자 하는 작가들도 여럿 있어 참신한 작품을 기대하며 살펴보

았다. 심의위원들이 공통으로 염두에 둔 것은 빈틈없는 완벽한 계획의 충실성보다는 향후 

사업기간 동안 계획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소재는 없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 다만 작가들이 한발 더 나아가 

낯설지 않은 소재를 어떻게 새로운 발견으로 확장하느냐가 중요한 소재의 발견일 수 있다. 

아쉽게도 다수의 지원자들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점이 바로, 여기,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먼 곳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소설의 경우 다양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고민이 묻어났으며 소재의 참신성도 있었다. 환

상, 해양, 식물 등 소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세대 작가들의 꾸준한 노력이 보여 향후 소

설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 소재들이 새로

운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들었다. 소재의 참신함이 곧 새로운 이야기의 발견

인 것은 아니다. 

  시의 경우 젊은 시인들의 다양한 시적 방법들이 참신했고 더 읽어보고 싶은 작가들의 작

품도 있었다. 젊은 시인들은 타 예술 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시 세계를 확장하고픈 

마음이 절실해 보였다. 시라는 것이 낯섦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르라는 인식이 강하게 느

껴졌다. 소수자, 죽음, 공간 등 지금은 익숙한 소재들이지만 아직은 새로움이 묻어나는 이야

기에 관심을 두었다. 

  심의위원들은 창작 소재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계획하여 사업 기간 내에 발전시킬 수 있는 

작가를 선발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로 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12명이었다.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사업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떤 작가를 선발해야 할지 공유했다. 

서류 심의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새로운 소재의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낯익은 소재를 어떻

게 작가의 눈으로 바라보았느냐에 중심을 두기로 했다. 

  작가들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대상과 자신의 문학관이 뚜렷했으며 사업과의 부합성, 구체

적 창작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심의위원들은 사업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창작계

획의 충실성 및 성취도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소설 부문의 경우 사회성으로 나아가는 시야 확대를 통해 위로보다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억압의 이유를 들어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식물의 특성을 인물과 연결지어 독특한 

소재 확장을 열고자 하는 창작계획을 보였다. 소설 장르를 타 장르와 연결지어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특히, 개인의 서사를 통해 새로운 해양문학의 발견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

도 있었다.  

  시 부문의 경우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결합을 꿈꾸며 시 세계를 확장하려는 의지가 있었

으며,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언어의 조합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람들과 호흡하며 비장소의 

공간화를, 언어의 부딪침을, 슬픔을 정면돌파하는, 죽음을 신화적 상상력으로 연결시키는 다

양한 시도들을 꿈꾸었다. 

  한편으로 심의위원들은 차세대 작가의 창작계획이 낯선 것은 새로움을 포용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였나를 고민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선발했음을 밝힌다. 새로운 방법의 글

쓰기를 시도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인터뷰 심의를 통해 선발된 8명의 작가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새로운 연결을 하고 싶어했

다. 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하고 심층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간

절했다. 조금은 미숙하더라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가에게 손을 들었다. 한국예술창작아카

데미를 통해 자신의 중심을 밀고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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